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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(이하 금속노련)은 오는 11월 16일(토)에 열리는 ‘20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’를 전후로 삼성전자 노조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다. 총회에 이어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서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.��현재 삼성전자에는 소규모 기업별 노조 세 곳이 지난해 설립돼 활동 중이지만, 상급단체에 가입한 노조가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��정확한 전체 노조 조합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, 업계에선 현재 1· 2노조가 각각 10명 이하이며 3노조는 30여 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. ��사실상 기존 3개 노조는 활동이 거의 없고, 영향력도 없는 상태이지만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들어서면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. ��고용부에 11월 16일께 설립신고서 제출, �양대 노총 소속 노조 설립은 처음��한국노총은 지난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이어 이날 기흥공장에서 캠페인 등 공식적인 노조 가입 선전전을 벌였다. 한국노총은 현재 전국 삼성전자 사업장에 근무하는 전 직종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. �� INCLUDEPICTURE "http://linkback.hani.co.kr/images/onebyone.gif?action_id=86388b9975a07a591a60f25964a22c1" \* MERGEFORMATINET ����한국노총 관계자는 “16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’가 열리기 전에 노조를 세우는 것이 목표”라며 “노조 가입은 기술직이든 사무직이든 구별 없이 모두에게 열어 두고 있다”고 전했다. ��한편, 한국노총은 삼성전자 노조가 설립되면 LG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자업계의 한국노총 산하 노조와 연대 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한국노총은 지난해 9월, 무 노조 사업장과 다름없던 포스코의 노조도 복원한 바 있다.�������











한국노총, 25만 삼성에 노조깃발 세운다


오는 16일 개최될 전국노동자대회서 설립 총회 예정  










